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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보고 싶어 예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금요기도회 때 목회자를 통해 선생님의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연을 

너무나 잘 아시는 선생님의 기억에 감탄한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의 사연을 기억하시는지 물

었더니 

사랑하니깐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신다는 선생님 말

씀에 

예수님 사랑이 가슴을 전율케 하며 눈물이 흘렀습

니다. 

그 마음 받고 기도하니 두 손 모은 제 손을 

예수님이 꼭 잡아 주시는 것이 환상으로 보였습니

다. 

와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오늘은 예수님 마음이 

어떠신지, 

그리고 제게 오셨는데 드릴 것이 없어 죄송하다 했

습니다. 

이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사연들이 

머릿속으로 지나가며 저 또한 예수님께 제 가슴속

에 있는 

사랑들을 다 모아 이 시대 멋진 컵에 담아 드렸습

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제 가

슴속 깊이 

담겨져 제 몸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

랑에 

하나님은 바로 오시며 너무 기쁘셔서 저희들에게 

내려오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에 받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

* 하나님 말씀 *

예수의 사랑 향기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여인에게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겁먹지도 마라 .

내 사랑하는 내 연인들이여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만방들도 함께 들을지어다.

나에게는 향기가 나는 사랑이 있노라.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 사랑의 향기는 

바로 주 예수, 그리고 너희 선생의 사랑이니라.

그들의 사랑의 향기는 

이 천상에서 제일 향기가 진하고 아름다우며 

어떤 꽃보다 진한 향기를 가졌노라.

그 향기는 바로 내가 완전하듯 

나를 향한 그들의 마음이 완전함으로 내는 

사랑의 향기니라.

그 향기로 말미암아 나는 힘을 얻고 

너희도 너희가 사는 지상에서 생존하느니라.

너희는 무엇을 꿈꾸며 사느냐.

그 진한 사랑의 향기처럼 

너희들도 그 사랑의 향기 꿈꿔 보지 않겠느냐.

천상은 기쁨의 세계,

너희도 천상의 기쁨의 세계이다. 

똑같은 세계이나 결코 다른 세계이니

너희가 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나 

부류는 다양하듯,

너희가 사는 세상에서 

너희가 꿈꾸는 세상에서 

너희들보다 진한 사랑의 향기로 사는 자가 있으니 

바로 너희 선생이니라.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이다. 

아니 인간으로서 나 여호와의 완전함을 보이니 

신의 사랑과 삶이지 않느냐.

부러워만 하지 말고 

너희도 그 사랑의 향기로 살아 보아라.

그리하면 너희 사랑도 삶도 내 사랑이 되나니

내 아들 주 예수가 그리도 바라는 

온전한 재림의 준비가 될 것이니라.

나의 때, 내 아들 주 예수의 때 곧 속히 오리니 

다시 한 번 더 준비하라는 의미로 

내 오늘 너희들에게 

이런 진한 사랑의 향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말하

니 

명심하여 너희 머릿속에 새겨 잊지 않길 원하노라.



진정 잊으면 안 되며,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